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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이저리그(MLB)가 관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

간 수입 기록을 경신했다. 

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8일 메이저리그가 2018

년에 벌어들인 야구 관련 수입을 103억 달러로 추

산했다.

9일‘조선일보’에 따르면 이는 사상 첫 100억달

러를 달성한 2017년보다 늘어난, 역대 최고액이

다. MLB가 2016~2017년에 동영상 스트리밍(실

시간 재생), 주문형 비디오 제작 전문인 자회사 뱀

텍미디어 지분 75%를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 디

즈니에 넘겨주면서 받은 2억6,000만달러를 수입

이 아닌 자산으로 포함시키고도 16년 연속 증가세

를 보였다. 다만 증가 속도는 예년과 비교해 둔화

했다.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관중 감소의 영향으

로 보인다.

MLB는 2018년 총 관중이 약 6,967만 명이었다. 

2004년 이후 처음 7,000만 명을 넘어서지 못했다. 

관중 규모가 이미 정점을 찍은 상태에서, 일부 구

올해부터 가장 까다로운 홀에서 가장 좋은 성적

을 낸 선수가 100만달러의 보너스를 차지하는‘에

이온 리스크 리워드 챌린지’가 미국 남녀 프로골

프 투어에서 가동된다. 

10일‘한국경제’에 따르면 이달 17일부터 열리

는 미국여자프로골프(LPGA)투어 2019시즌 개

막전 다이아몬드리조트 토너먼트오브챔피언스

가 그 시작이다. 마이크 완 LPGA투어 커미셔너

는“시즌 개막전인 다이아몬드 대회를 포함한 올 

시즌 29개 대회의 이벤트 홀이 확정됐다.”고 9일 

밝혔다.

올해 처음 도입된 이벤트로, 선수들은 대회 우승 

경쟁과는 별도로 이 이벤트 홀들에서 한 시즌 좋

은 성적을 내면 보너스 100만달러를 챙길 수 있다. 

대회코스마다 지정 홀 성적을 합산한 후 시즌이 

끝난 뒤 평균해 최종 순위를 가린다. 일종의‘대회 

속 대회’인 셈이다. 100만달러는 LPGA투어 선수

MLB, 작년 관중 감소에도 사상 최대 수입

미국 프로골프에 
‘리스크 리워드 챌린지’ 신설

단이 젊고 가능성 있는 선수 위주로 리빌딩하면서 

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을 선보인 것도 흥행엔 악

재였다. 작년엔 30팀 중 8팀이 95패(총 162경기) 이

상을 당했다.

관중은 줄었지만, TV 중계권료와 후원 계약 수

입이 크게 늘어나 연간 수입 증가세를 유지할 수 

있었다. MLB는 2022년부터 2028년까지 7년간 

51억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지상파 폭스와 연장 

계약을 했다. 스포츠 스트리밍 업체 DAZN과도 

새 계약을 맺었다. MLB 사무국은 또 TBS, ESPN 

등 기존 파트너들과 새 계약 협상을 하고 있다. 적

어도 10년 정도는 연간 100억달러 수준의 수입을 

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. 

중계권료 등 MLB 수입의 일정액을 나눠 받는 

30개 구단의 작년 총 연봉 지출액은 45억4,700만 

달러로 2017년보다 1억1,500만 달러 줄었다. 이는 

2004년 이래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이다. 뉴욕 양키

스와 LA 다저스 등 자금력이 좋은 구단이 FA(자

유계약선수) 시장에서 지갑을 열지 않은 것 등이 

원인으로 꼽힌다.

가 대략 서너 번 우승해야 손에 쥘 수 있는 거금이

다. 지난해 LPGA투어에서 100만달러 이상 상금

을 번 선수는 14명이다.

첫 이벤트 홀은 개막전 대회장인 플로리다주 올

랜도의 트랭퀼로 골프클럽 16번홀(파4)이 지정됐

다. 오는 4월 열리는 메이저 대회 ANA인스퍼레이

션은 미션힐스 컨트리클럽의 파5홀인 11번홀(사

진)이 뽑혔다. 좁은 페어웨이와 그린을 둘러싼 깊

은 벙커로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홀이다.달리 도

노프리오 LPGA 경기운영팀장은“페어웨이에 공

을 잘 안착시켜야 버디 이상을 잡을 수 있는 곳으

로, 선수들이 어떻게 샷 전략을 운용하는지 지켜

볼 좋은 기회가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후원사인 에이온은 리스크매니지먼트 회사로, 

재보험 서비스 등을 주로 취급한다. 이번 상이 신

설된 배경에는 위험관리를 잘 한 선수가 좋은 성적

을 낸다는 회사의 홍보 콘셉트가 깔려 있다.

숨은그림찾기 정답

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이 12일(이하 한국시간) 아랍에

미리트(UAE) 알 아인 하자 빈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열

린 2019 아시아축구연맹(AFC)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

2차전 키르기스스탄전에서 1-0으로 승리했다. 이로써 

한국은 16강행을 확정지었다. 

하지만 이날 중국도 필리핀을 3대0으로 꺾으며 2연

승을 기록, 승점(6점)에서 한국과동률을 이뤘지만 골득

실 (중국 +4, 한국 +2)에서 앞서며 조 1위에 나섰다. 한

국과 중국은 16일 조 1위를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다. 

키르시스스탄전은 승점 3을 얻었다는 점이 유일한 위

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쉬운 경기였다. 지난 필리

핀전에서도 1대 0으로 이기며 아쉬움을 남겼던 터라 이

날 경기는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의 경기력에 의문이 제

기되고 있다. 두 팀 모두 한국보다는 한 수 아래로 평가

받고 있기 때문이다.  벤투 감독 역시 경기 후“경기력은 

만족스럽지 못하다.”라고 말했다. 

물론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고, 시즌을 마친 선수들의 

컨디션도 썩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아시안

컵 우승을 노리고 있는 벤투호는 분발이 필요해 보인

다. 앞선 두 경기에서는 겨우 승리를 일군 것으로 체면

치레는 했지만, 우승을 자신할 만큼의 경기력은 아니었

기 때문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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